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월도 사랑으로 섬겨주신 기도와 후원으로 주님의 은혜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냈음을 말씀 드리며  감사 드립니다.  한국엔 가을을 지나 쌀쌀한 겨울의 시작이라 들었습니다. 이곳도 이젠 

습한 기운은 사라지고, 여전한 더운 날씨지만 밤엔 제법 시원한 바람도 불곤 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닮기…  어느덧 미얀마에서 지낸 시간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예수님을 더욱 많이 

묵상하게 합니다. 이곳 생활이 힘들 때마다, 관계가 힘들고 소통이 어려울 때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저와 말씀하시며, 

죄인인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주님은 매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넓은 가슴을 내어주지 

못한 저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사역… 신학교 1 학기 종강   MTI신학교가 10월 26일에 1학기 종강을 하였습니다. 비록 한 주 

방학을 가지고 다시 2학기가 시작되지만 제가 섬기는 한국어 수업도 이에 맞추어 중간고사도 보고, 종강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엔 한국음식 만들기 수업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센터 방문 10월엔 특별하게 주일마다 센터를 순회하며 예배 드리고 사역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예배를 마치고 센터 별 주일학교 일정에 맞추어 달라 1,2센터, 따웅다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역자들 

모두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센터를 운영해 가는 모습에 마음 든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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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복음을  위해… 
미얀마에는 불교에 관한 축제가 일년에 8번 이상이 있습니다.  

미얀마 모든 가정집에 신당을 모셔놓음은 물론이요  모든 주거단지  

중심에는 절이 있습니다.  불교 축제가 없는 날에도 그렇지만 축제기간에는  

축제기간 내내 24시간 스피커로 불경을 틀어 놓습니다. 근간에는 10월 29일 

31까지는 "등축제", 11월 17-28일까지 "따자웅몬"축제 라고 해서 미얀마는 연일 

내내 불교 축제가 있습니다. 불경 읽는 소리에 잠들고 깨면서 익숙해 질 수 없는 이러한 

환경가운데 영적인 끈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진리가 숨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미얀마 복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훈련을  위해… 

미얀마 양곤 외국어 대학(YUFL)에 입학서류를 넣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학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입학을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다른 방법으로 언어 훈련의 

여건을 열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중보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정식으로 양곤 대학에서 공부하며 비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미얀마에서 함께 사역하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이 땅을 섬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먼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여 상처입고 아픈 

마음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리교 선교사 공동체 안에 선교의 열정이 더 뜨겁게 일어나 이 미얀마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제가 먼저 선배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건강… 
오랫동안 사계절에 익숙했던 몸이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적응하느라 정기적으로 몸살이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위보다 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라  감사 할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더위에 익숙해지고, 

미얀마 문화에도 익숙해져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Pray for me 기도 해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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